
전남담양은대나무의고장이다. 20여년

전까지만해도대밭이없는마을은단두곳

밖에없을정도로이 일대는대나무가뒤덮

고있었다. 죽물시장은한때전국에서상인

들이몰려들어파시를이루었을정도였지만

지금은하천변에서근근이그명맥만을잇고

있을뿐이다.

조선시대 담양은 북쪽의 경우 순창으로

가는금성산성고갯길, 서쪽은장성으로가

는 우이동길, 남쪽은창평으로가는쑥다리

길, 그리고동쪽은옥과고개로가는길이있

었다. 담양에서창평과옥과사이로통하는

샛길은조선시대의옛 길이다. 그리고창평

에서문재를지나화순으로가는길 국도변

에 폭우가 쏟아지면금방이라도쓰러질 것

같은허술한돌다리가있다.

고려시대축조양식의조선돌다리

「담양읍지」등옛기록에나오는담양군의

옛다리는금강다리, 대천교등열네개의다

리가있었으나현재는용대리돌다리가유일

하다. 지금은도로확장으로통행이불가능

하다.

용대리돌다리는이 마을에세워진효자

비의 주인공이경록이1 7 5 0년대 동네 개천

을 건너는부모의수고를덜기위해놓았다

고전해진다. 특이한것은조선후기에축조

된 다리로알려지고있음에도그 생김새가

고려시대의축조법으로만들어진다리와흡

사하다는점이다. 이다리는조선시대에건

립된다리가운데형태가그대로남아있는

몇안되는다리중하나로, 향토유형문화유

산제1호로지정되어있다.

헐어버리지않고보존한정성아름다워

용대리돌다리의두개의교각은각각5개

와6개의자연판석으로쌓아올렸는데높이

는2∼2 . 3 m이다. 동네로통하는동네길쪽

판석은길이2.1m, 너비1 . 4∼1 . 5 m의 장방

형 자연 판석이다. 가운데판석 역시 길이

3.1m, 너비1 . 2 5 m의장방형판석이다. 나머

지판석은1 9 8 9년홍수때무너진것을 1 9 9 7

·건설저널2 0 0 5.362

옛다리를 찾아서 (25)

용대리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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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보수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용대리는 지세가 비룡의

형상이며, 용이살았다하여용대리라불린

다고한다. 또한, 마을앞산인험한바위산은

악산인데, 풍수지리상화(火)가비치어동네

에 화재를불러일으킬수 있다고하여용대

리로개명했다는설도있다. 실제로용대리

마을에는여러차례화재가빈번하였고인명

과재산의손실이많았다고한다. 이러한화

재와홍수에도다리가유실되지않은이유는

큰이무기(용)가이다리를감싸고있기때문

이라고한다.

초라하지만헐어버리지않고보존한마을

사람들의정성이아름답다. 보이는것만가

치가있는건아닐것이다. 다리를놓은아들

의효심을기억하고, 그가들인공력을생각

해본다. 그다리를어찌그의부모만건너다

녔을것인가. 곧은절개의상징인대나무처

럼용대리돌다리도오래오래용대리마을을

지켜나갈것이다.

도동리홍교, 꾸미지않은소박한멋

영광군은 동쪽은 장성군, 남쪽은 함평

군·무안군, 북쪽은전라북도 고창군과 접

하고, 서쪽으로는황해에접하며, 노령산맥

줄기가뻗어나와해안까지이르고있다. 그

리고 삼각산, 장암산, 태청산, 수리봉, 봉화

령 등 노령의봉우리가곳곳에솟은가운데

와탄천, 고령천, 불갑천, 설매천, 구암천등

이 황해로흘러해안에좁은평야를이루고

있다. 조선시대에는‘아들을낳아 원님으로

보내려면남쪽 옥당골(영광)이나북쪽의 안

악골(황해도)로보내라’는말이있을정도로

영광은그만큼물산이풍부한곳으로소문나

있었다.

또한, 영광군은원불교의발상지로서원

불교의교세가비교적큰지역이며, 유교문

화재로는영광향교, 내산서원, 연안김씨종

택, 정유재란열부순절지, 단주리당간지주,

도동리홍교(道東里虹橋) 등이대표적이다. 

도동리홍교는조선성종( 1 4 6 9∼1494) 때

불교를배척하였던정극인의공을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다리라고 전해진다. 정극인은

「상춘곡(賞春曲)」의저자로서가사문학의효

시로잘알려져있는인물이다.

실제다리는옛 성이있었을당시나주와

함평등지에서영광으로들어오는길목에있

었으나, 현재는본래모습이훼손된채논밭

으로가는샛길과하천옆길을잇는다리로

쓰이고있다.

도동리 홍교는 양끝이 처지고 가운데는

무지개처럼둥글게굽은구조로되어 있다.

1 3개의넓적한돌을이용하여단순한형태로

견고하게쌓아올린모습이나, 9개의부재로

구성된것처럼보이며, 홍교의규모는반경

173cm, 너비는180cm 정도이다.

이 다리는인위적이고세련된다른 홍교

와는달리꾸미지않은소박하고자연스러운

멋이나는다리이다. 만든시기는정극인이

생을마친지 1 6년후인연산군3년( 1 4 9 7 )이

며, 영조4년( 1 7 2 8 )과 1 9 9 4년에다리를보수

한바있다. 지금은전라남도지방문화재자

료1 9 0호로지정되어있다.

차라리손을대지나말지…

도동리홍교옆으로3m 떨어진곳에는홍

교비가있다. 비석의왼편에는시조시인조

운(曺蕓)의고향이라새겨진표지석이있다.

이홍교비는홍교와관련하여건립된것으로

추정되나, 비석의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어서자세한내용은알수없으나, 전면에

옹정(雍正) 6년이란연대가 확인되고 있어

1 7 2 8년에건립되었음을알 수 있다. 비석의

크기는너비42cm, 두께17cm, 높이8 5 c m

이다. 또한, 홍교교각 밑에는우물이하나

있는데이 마을사람들은이 곳에서식수로

물을길어먹었다고한다. 

도동리 홍교는지금은악취가나는 생활

오폐수가흐르고 있는 하천을잇는다리로

전락한데다다리상단을시멘트로발라처

리하는등 홍교라는명맥

만 겨우유지하는상태여

서안타까울뿐이다.

옛다리를 찾아서

손광섭
광진건설대표·청주건설박물관장

도동리홍교.

도동리홍교옆의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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